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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선미
귀산초등학교 생활안전부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Sun-Mi Lee
Guis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office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취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대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one-way 분산분석,
Scheffé test,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정신건강,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취업스트레
스의 평균치는 각각 1.69, 1.87, 2.21이었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자아존중감의 평균치는 2.79였다. 성별과 친구 수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426, <0.001)은 정신건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활 스트레스(=.660, <0.001)와 취업스트레스(=.517, <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스트레스(=.545)

이었고, 자아존중감(=-.145), 취업스트레스(=.069) 순이었으며, 3가지 연구변인의 설명력은 45.2 %였다. 대학생의 정신건
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대학 내 프로그램을 모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312 university students by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e's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scores were 1.69, 1.87 and 2.21 out
of 5 on Likert scales for mental health, campus life stress and employment stress, respectively. The mean score for
self-esteem was 2.27 out of 4 on a Likert scale. Gender and number of close friends affected mental health 
significantly. Moreover,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self-esteem(=-.426, <0.001), 
while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mental health and campus life stress (=0.660, <0.001), and 
mental health and employment stress(=.517, <0.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ampus life stress

(=.545), self-esteem(=-.145), and employment stress (=0.067) affected mental health in order, and the three 
research variables led to a 45.2% prediction for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ffective systematic plans for decreasing campus life stress and employment stress and increasing self-esteem are 
needed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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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발달과정 중 대학생은 대인관계체계가 확장되

면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

가하며 또한 성인기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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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을 수립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는 시기이고, 캠
퍼스 내에서 전공수업과 그에 따른 수많은 과제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취업준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경쟁과 적응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

이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

다[1-2].
대학생은 심리․사회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

험하는 시기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장발달을 통해 얻어

진 자신에 대한 이해, 인생의 목적,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준비하거나 또는 다양한 대인관계 갈등, 새로운 가정 형
성 준비, 가치와 신념, 미래의 진로선택, 장래에 대한 불
안,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의 문제로 심리적 
부담이 큰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미래의 취업준비와 대학생활에서 장래를 고려한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거리로 과거 청소년기와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문제, 이성
교제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경제적 독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다[3-5]. 나아가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고충 및 신체적 증상 등의 부정적 모습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6], 이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신건강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고 가정과 사회생활

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는 정신적인 안녕상태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삶을 즐기며, 대인관계에 만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태도

로 자신을 표현한다고 알려졌다[7].
대학생에 해당하는 20대 청년층의 경우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도는 63.3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 이 시기의 정신건강은 성공
적인 과업 성취와 성인기의 가정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8-9].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

로서 자신을 존중하며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삶

에 임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확신이 부족하
여 의존적이며 불안, 우울, 적대감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를 나타나게 된다[10-12].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
진 사람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보다 정신건강의 

심리적 징후가 8배나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
중감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13-14].
대학생활에서 받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적개심,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이상증상을 유발하고 심하면 정
신분열, 우울장애, 신경증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유발
하기도 하며, 신체적으로는 두통, 위장장애, 수면장애, 
무기력증을 유발시키며,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위협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5].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인지적 
기능의 손상, 충격과 탈방향감, 탈진, 사회적 붕괴, 심리
적 장애아, 신체적 문제뿐 만 아니라 자살을 유발하기도 
한다[16]. 
청년 실업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대학생들은 만족스러운 직업

을 갖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을 준
비하는 과정에서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고용
구조의 불안정과 국가 간 무한경쟁은 취업의 기회를 제

한함으로서 장래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

으며, 대학생활 자체가 취업 준비과정으로 내몰리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 및 이상과 취업이라는 현실사이에

서 겪는 스트레스와 급속하게 변동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일상생

활속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높은 스트레스에 당면하게 된

다[17].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대학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점과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개인적인 대학생활의 스트레스들은 신체적, 정
신적으로 위협에 처하는 많은 문제점을 만들고 있는 점

을 감안하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

고 세밀한  분석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기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스

트레스, 자살생각, 강박증 등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
었으며, 특히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워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취업스트레스와 정신적 건강

과 함께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 취업스
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대학생들

의 정신건강증진행위 실천을 위한 보건교육자료 개발 및 

정신건강증진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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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
스, 취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
하여 건강하고 체계적인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신건강증

진행위 실천을 위한 보건교육자료 개발 및 정신건강증진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

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학생

활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취
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셋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취

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대학생
활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A도의 2개 시·군에 소재한 2개 
대학생과 B광역시의 1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에 한

하여 임의표집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3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적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다중 회귀분

석에 필요한 독립변수 4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최소 129명이 요구되었다. 회
수 과정에서 미완성 작성이나 잘못 표기한 23명을 제외
한 312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8]가 개발하고 Jeon[4]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여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문항 5문항과 부정적 문

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 환산하
여 계산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874이었다. 

2.3.2 대학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Jeon, Kim과 
Lee[19]가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Life 
Stress Scale: LSS)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대학생들
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경험빈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도구는 각 사건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4개 영역(이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과 당면과제 스트레스 4개 영역(학업문
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의 문제)으로 모두 50개
의 생활스트레스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1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54이었다.

2.3.3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

법(Cornell Medical Index: CMI)을 참고하여 Hwang[20]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Kim[21]이 
요인분석을 통해 만든 취업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격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학교
환경 스트레스, 취업준비 스트레스, 외적조건 및 기대 스
트레스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40문항으로 이루
어진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93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957이었다.

2.3.4 정신건강

정신건강 측정도구는 Drogatis(1973)가 Hopkins Check 
List를 발전시켜 만든 Symptom Check List-90(SCL-90)
을 Kim[22] 등이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한 간이정신진
단검사(SCL-90)를 Lee[23]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제작한 47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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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968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5월 22일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 이루어 졌다. 연구대상자의 보호
를 위하여 C시 소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번호: 
KNU_IRB_2017-22).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대학교를 방문하여 

단과대학의 학장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에 기입된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결과
는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결정은 자발적 의사로 하였고, 연
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서면 동의서와 설문

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3
0～40분 정도였다.

2.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각 변수의 정

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간의 건
강증진행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
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
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은 164명(52.6%), 여학생은 148명(47.4%)
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8명(12.2%), 2학년 105
명(33.7%), 3학년 70명(22.4%), 4학년 99명(31.7%)이었

다. 집안의 월 평균소득액은 2,000,000원 이하 50명(16.0%), 
2,000,001원∼3,000,000원 84명(56.9%), 3,000,001원∼

5,000,000원 88명(28.2%), 5,000,001원 이상 90명(28.8%) 
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63명(20.2%), 가톨릭 21명(6.7%), 불교 

23명(7.4%), 기타 종교 16명(5.1%), 무교 189명(60.6%) 
이었으며, 교직경력은 5년 미만이 76명(26.9%), 5∼10
년 사이가 66명(23.3%), 10∼20년 사이가 72명(25.4%),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거나 걱정거리를 의논 할 친구

의 수가 없다 12명(3.8%), 1∼2명 74명(23.7%), 3∼4명 
118명(37.8%), 5명 이상 108명(34.6%) 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Female
164(52.6)
148(47.4)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38(12.2)
105(33.7)
70(22.4)
99(31.7)

Average Monthly
Income(Won)

≤2,000,000
2,000,001∼3,000,000
3,000,001∼5,000,000
≥5,000,001

50(16.0)
84(26.9)
88(28.2)
90(28.8)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m
Others
None

63(20.2)
21(6.7)
23(7.4)
16(5.1)

189(60.6)
Number of 
Close Friend

None
1∼2
3∼4
≥ 5

12(3.8)
74(23.7)

118(37.8)
108(34.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2)

3.2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과 연구 변인정도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의 측정값은 Table 2와 
같이 정신건강정도는 평균 1.69±0.63였으며 자아존중감
에 대한 정도는 평균 2.79±0.47, 대학생활스트레스는 평
균 1.87±0.57, 그리고 취업스트레스 경우는 2.21±0.69이
었다.

Variables Mean ± S.D. Range
Mental Health 1.69 ± .63 1∼5
Self-esteem 2.79 ± .47 1∼4
Campus Life Stress 1.87 ± .57 1∼5
Employment Stress 2.21 ± .69 1∼5

Table 2. Degree of Mental Health and Research Variable 
(N=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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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ntal Health Self-esteem Life Stress Employment

Stress

r(p) r(p) r(p) r(p)

Mental Health 1.00

Self-esteem -.426
(<.001) 1.00

Campus
Life Stress

.660
(<.001)

-.457
(<.001) 1.00

Employment
Stress

.517
(<.001)

-.451
(<.001)

.702
(<.001) 1.00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Research Variable                                   (N=312)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 ± S.D. t or F 
Scheffé

test
Gender Male

Female
1.62 ± .64
1.77 ± .60

-2.077 .039*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1.76 ± .65
1.57 ± .58
1.71 ± .65
1.77 ± .64

2.023 .111

Average Monthly
Income(Won)

≤2,000,000
2,000,001∼3,000,000
3,000,001∼5,000,000
≥5,000,001

1.83 ± .64
1.68 ± .63
1.75 ± .59
1.56 ± .59

2.591 .053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m
Others
None

1.65 ± .64
1.74 ± .67
1.41 ± .51
1.98 ± .68
1.71 ± .62

2.133 .077

Number of 
Close Friend

Nonea

1∼2b

3∼4c

≥ 5d

2.05 ± .69
1.87 ± .72
1.66 ± .55
1.55 ± .63

5.490 .001** a,b>d

Table 3. Difference of Mental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12)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2.077, <0.05), 여학생(1.77±0.60)이 

남학생(1.62±0.64)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 할 친구 수에 따른 정신건강정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5.490, 
<0.001), Scheffé test를 통한 사후검증 결과, 친구 수가 
없거나 1∼2명인 경우가 5명 이상인 경우보다 훨씬 높
게 나타내었다. 그 외 학년별, 월 평균소득액과 종교별 
요인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3.4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과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 변이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자아존중감(=-.426, <0.001)은 정신건강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스트레스(

=.660, <0.001)와 취업스트레스(=.517, <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여 대학생활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장정도
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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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 t p

Constant 1.058 .276 3.829 <.001
Self-esteem -.223 .074 -.145 -3.011 <.001
Campus Life Stress .597 .066 .545 9.010 <.001
Employment Stress .062 .055 .069 1.145 .253

Adjusted R2=.452, F=86.455, <.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in Mental Health of Subjects                                         (N=312)

3.5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

하여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상
호간의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

가정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2.01로 0
과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성은 문제가 없고 다중공선
성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80 이상인 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 간의 독립성도 확인되었다. 
공차한계는 0.49∼0.76으로 0.04 이하인 변수가 없었

고, 분자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32∼
2.08로 10.0을 넘기는 것이 없어 오차 항들 간에 자기상
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 모든 연구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 변수

는 자아존중감과 생활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취업스트
레스를 포함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의 설명력은 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정
신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스트레스

(=.545)이었고, 자아존중감(=-.145), 취업스트레스(

=.069) 순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취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정도는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Jeon과 Oh[7]의 결과와 같았으
며 대학생활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좀 더 섬세하고 

대인관계나 이성관계에 더욱더 과민하게 대처하는데 기

인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학점관리나 취업경쟁에 
대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

울, 긴장을 유발하고 이성 및 결혼에 대한 불안감 등이 
부가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11, 24].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 할 친구 수에 따른 정신건강정

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친구 수가 많
을수록 정신건강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Jee 등[25]의 연구결과에서도 친구 수에 따라 정신건강
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학년별, 월 평균소득액과 종교별 요인

에 따른 정신건강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는 Yu[26] 등의 결과와 같았
다. 일부 연구결과[27]에서는 평균소득액이 정신건강정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연구대상

자와 연구도구 등 연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연구변수에 대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생활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
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기존의 연구[27]와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미래
에 대한 확신과 자기발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태도를 지니게 되어 건강한 심리적 행동과 적응으로 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여 Kim, Yang 및 Park[28], 
Jhang과 Ko[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우
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활동
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일상적인 삶에서의 기능
들인 과업수행,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 및 여가활동 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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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패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점점 슬픔, 두려움, 무기력 
등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악순환의 경험에 놓이

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신건강 관

련 교양과목 개설 및 집단상담 운영 등 대학 내의 다양

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스트레스도 정신건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

관관계를 보여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정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Lee와 Jo[30], Kong과 Kang[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취업률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취업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취업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건설적

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 입학
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교수의 세심한 

면담과 체계적인 취업지도가 병행되어야 하며, 대학평가
에 따른 실적위주의 취업지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취업상담센터를 통하여 취업과정으로 인해 경험

하는 취업스트레스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대학생의 정신건강

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스트레스였고, 
자아존중감, 취업스트레스 순이었으며 요인들의 설명력
은 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 보다 우선적으로 대학생활 

스트레스(대학생활에의 적응, 자신에 대한 이해, 경제적 
부담, 전공수업, 사회적 가치관의 수용 문제, 직업전망. 
작업적응 등)를 줄일 수 있도록 개인적 해결방안과 사회
적 해결방안으로 구분하여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취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정도가 낮게 나타나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대학생활 스트레스였고, 자아존중감, 취업스트레스 
순이었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
생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대학 내 프로그램을 모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대

학생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대학 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상담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수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대학

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이므로 좀 더 다양한 

요인과 연구대상을 확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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